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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보가 이르렀는데 공의
가우家寓는 송정촌松亭村에 있
었으므로 곧 두 아우를 내보내
대부인과 가속을 보호하게 하
였다. 공이 홀로 성중에 머물
러 있었는데 갑곶나루를 지키
지 못하여 적병이 성으로 육박
하자 남문南門에 올라가 가슴
을 문지르며 탄식했다. ‘종묘
와 사직이 윤상淪喪하는데 어
찌 살기를 도모하랴.’김상金
相(김상용)이 이르더니 화약궤
에 걸터앉아 좌우를 돌아보고
‘그대들은 모두 가라’하였다.
공이 가지 않고 눈물을 뿌리며
울분으로 한탄하더니 활을 꺼
내 살을 뽑아 시위를 당겨서는
문루의 기둥을 쏘기를 세 차례
했을 때 대폭발이 일어나 김상
이 사망하고 공과 김익겸 여남
汝南(김익겸의 자)도 함께 돌
아가니 실로 정월 2 2일이요 연
기年紀는 3 1세였다. 그 다음날
공의 아내와 누이가 그 소식을
듣고 모두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고 아우 순열과 순후도
모두 적에게 죽으니 대부인이
홀로 안전하였다가 도적이 물
러가자 시신을 거두어 성밖에
고장藁葬(볏짚으로 싸 가매장
함)하였다가 무인戊寅(1638) 4
월 모일 양근楊根의 수대곡 선
영 경좌갑방庚坐甲方 언덕에
장사하였다. ……(중략)……공
은 성품이 준결강개峻潔剛介하
여 일찍부터 스스로 그 마음을
굳게 세워 불의한 것은 털끝만
한 것도 구하지 않고 남의 선
하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마치
자기에게 물드는 것같이 여겼
으며 매양 옛사람의 덕행과 절
의를 볼 때마다 반드시 탄모하
고 감동이 격발하기를 그치지
못하였다. 강도에 있을 때는
천혜의 참루가 이미 실함되고
본즉 폐성廢城에 병사가 없는
지라 원천으로 지킬 수가 없는
바이고 또 피란을 온 일개 객
으로서 관원과 같이 지킬 일이
없으니 죽지 않아도 가하였으
나 강개하고 발분하여 목숨을
버려 돌보지 않았다. 그 죽음
을 맹세하고 결의하는 날 두
아우를 내보낼 때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누가 일컬어 재
행才行이 탁절卓絶함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드러내어 보
이지 아니하고 단지 한번의 죽
음으로 그쳤을 뿐이라 할 것인
가. 슬프다, 내가 소시에 공과
더불어 태학太學에서교유交遊
할 때 용의容儀가 단정하고 언
론이 쇄연灑然함을 보고 모두
애모愛慕하면서 외경畏敬하였
는데 그때에 태학생들이 상소
하여 우계牛溪(성혼)와 율곡栗
谷 양현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청하였다. 마침 의논이 다른
바가 있어 상께서 여러 생도를
책망하니 제생이 권당捲堂(동
맹휴학)을 하고 나가서 이로부
터 과거에도 응시하지 아니하
였다. 공은 이미 사환이 된 몸
이므로 상소에는 들지 않았으
나 또한 기꺼이 (태학에) 나가
지를 않았으니 그 진취進就를

위해 굳이 매이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바야흐로 난이 일어났
을 때 나는 부친이 병환중이어
서 황황히 걱정하며 울고 있었
는데 공이 피란에 창황한 가운
데도 도보로 1 0리를 걸어와 문
병하고 돌아갔으니 마치 자기
일처럼 근심하며 지극히 염려
해주던 것이 어제와 같다. 오
호라, 지금 세상에서 어찌 이
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
을 것인가. ……(중략)……다
음과 같이 명銘한다. 
빙설지청미족유기결氷雪之

淸未足喩其潔 : 얼음과 눈의
맑음으로 족히 그 깨끗함 비길
수 없고
송백지정미족유기열松柏之

貞未足喩其烈 : 소나무 잣나무
곧음으로 그 매움 족히 비길
수 없네
시부시부절의쌍성是夫是婦

節義雙成 : 이 지아비 이 지어
미 절개와 의리 쌍으로 이뤘으
니
아명사구백세풍성我銘斯丘

百世風聲 : 내 이 언덕에 새겨
백세의 바람소리에 싣노라

1 9 5 0년 동란중 그 묘도의 석
물이 모두 파괴되어 1 9 5 5년에
개수改竪하였고 2 0 0 1년에 양평
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의 조
부묘하로 묘소를 면봉緬封하였
다. 
배위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지돈녕부
사知敦寧府事 구원久源의 딸,
정랑 갱≰의 손녀, 감사 세장
世章의 증손, 첨정僉正 여흥驪
興 민대륜閔大倫의 외손으로
선조 4 0년, 1607년 1 0월 1 8일에
나서 인조 1 5년, 1637년 정월
2 3일에 3 1세로 강화에서 자결
하니 부군夫君이 순절한 익일
이었다. 뒤에 열녀烈女의 정려
旌閭를 받았다. 

•일가의 추포追褒와 세칭
‘열두정문’

충렬공의 둘째아우 순열順悅
은 자가 열지悅之이고 광해군
3년, 1611년에 출생하였다. 인
조 1 1년, 1633년의 증광시增廣
試에서 2 3세의 서울 거주 유학
幼學으로서 생원 2등 제1 6인으
로 입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유학하던 중 호란에 백씨 충렬
공과 함께 강화로 피란하여 의
병義兵으로 강화를 수호하는
조정의 분사分司에 들어가 백
씨 충렬공과 함께 싸웠다. 인
조 1 5년, 1637년 정월 2 2일 백
씨가 순절할 때 송정촌松亭村
에 가 모친을 모시라는 명으로
모친에게 갔다가 이튿날 2 3일
다시 나가 적을 맞아 싸우다
무너져 자결하였다. 뒤에 사헌
부 지평持平으로 추증되고 충
신정려忠臣旌閭가내렸다. 
그 배위 공인恭人 달성서씨

達城徐氏는 현감 경림景霖의
딸이고 소생 1녀가 있어 현령
성주星州 이지걸李志傑에게출
가했다. 묘소는 양평군 서종면
수대곡 증조 월담공 묘하에 축

좌丑坐로 있다. 
충렬공의 셋째아우 순후順厚

는 생년미상의 유학幼學으로서
백씨와 함께 강화에 피란하여
의병에 들어가 분사分司에서
백씨와 함께 적을 막았다. 백
씨가 순절하던 1 6 3 7년 정월 2 2
일, 일단 백씨의 명으로 송정
촌의 모친에게 갔다가 익일 2 3
일 중형仲兄 순열順悅과 함께
다시 나가 적을 맞아 싸우다
순절했다. 뒤에 충신정려忠臣
旌閭를 받았다. 배위 유씨柳氏
정직廷稷의 딸 사이에 소생이
없고 묘소도 소재가 없다. 
충렬공의 막내 여동생‘처자

處子’는 인조 3년, 1625년생으
로 모친과 함께 강화로 피란하
였다가 1 6 3 7년 정월 2 3일 적병
이 전도를 유린할 때 1 3세로서
욕을 면할 수 없는 연령임을
알고 자진하였다. 뒤에 열녀의
정문이 내렸다. 이로써 충렬공
의 한 집에 5개의 정려가 내리
고 정려 앞에는 홍문紅門, 즉
홍살문紅箭門이 서기 때문에

‘오홍문五紅門집’으로 일컬었
다. 이같은 5홍문이 양평군 서
종면 문호리 수대곡의 종손가
에 봉치奉置되어 있었는데
1 9 5 0년 6·2 5전란 중 종가와
함께 완전 소실된 후 지금껏
복원을 못하고 있다.
충렬공의 종형從兄 좌랑佐郞

순정順正의 초배 증숙부인 전
의이씨全義李氏는 병마사兵馬
使 언척言�의 딸이고 선조 4 1
년, 1608년 6월 1 0일생으로 강
화 피란에서 1 6 3 7년 정월 2 3일
3 0세로 순절하여 숙종조에 열
녀정려烈女旌閭가내렸다. 

충렬공의 종제 동지중추 순
창順昌의 초배 증정부인 인동
장씨仁洞張氏는목사 우한遇漢
의 딸, 참의 호昊의 손녀로 광
해군 1년, 1609년 2월 1일에 나
서 1 6 3 7년 정월 2 3일 강화에서
2 9세로 순절하여 열녀정려烈女
旌閭가 내렸다. 묘소는 부군夫
君과 함께 충남 공주의 금강
북안 진곡榛谷에 계좌癸坐이고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묘지
墓誌를 짓고 명재明齋 윤증尹
拯이 비문을 지었으며 부제학
신익상申翼相이 글씨를 쓰고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이전서
篆書하였다. 
충렬공의 종제 통덕랑 순구

順久의 배위 공인恭人 진주소
씨晉州蘇氏는 현문顯門의 딸
대사간 세량世良의 현손녀로

광해군 1 0년 1 6 1 8년에 나서 호
란중 강화에 피란해 1 6 3 7년 정
월 2 3일 2 8세로 적병의 욕을
피해 순절하였다. 영조조에 특
명으로 열녀정려가 내렸으며
묘소는 건위와 함께 전북 완주
군 비봉면 금오실 금로곡金老
谷에 있다가 1 9 7 8년 익산시 황
등면 신성리 산4 2번지로 이장
하였다. 
충렬공 일가에는 이상의 충

렬공 종형수와 종계수從季嫂 3
인의 정려가 더하여 모두 8홍
문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가의 순절자가 노복남녀까지
1 5인이 되므로 세상에서 대개
일컫기를‘열두정문이 난 집’
이라 하여 회자膾炙되기에 이
르렀다. 

<사진·글 權五焄>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는 8월
1 0일 8월의 정기 월례회를 겸
하여 복달임 행사를 하였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하
동막골의 숲속‘오동나무집’에
서이고 참석 회원은 2 0여인이
었다.
연회에 들어가기 앞서 시조

묘소를 향한 망배와 열선조에
대한 숙사묵념熟思默念을 하고
권정택權貞澤 회장대행이 경과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날
새로 회원이 되어 들어온 권수
용씨와 권혁서씨를 소개하였
다. 신입 인사말을 하며 권혁
서씨는 은퇴한 목회와 신앙 생
활 등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며 문중공동체의 단합과 화
의를 특히 강조하였다. 또 오
랜 여성 회원 권연진씨가 모처
럼 참석하여 긴 외국생활담도
들려주며 노익장의 달변과 노

래 솜씨로 분위기를 고조시켰
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익 명예

회장과 권병순 운영위원장, 권
진택 · 권오일 부회장 등이
각 1 0만원의 협찬금을 내 주어
식대에 충당하였다. 
한편 권영길權寧吉 회장이

별세한 후에 수석부회장이 회
장직을 대행하게 된 기로회의
현임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
았다.
회장대행 : 권정택權貞澤(수

석부회장)
명예회장 : 권영익權寧翼
상임고문 : 권병홍權炳洪
부회장 : 권진택權晉澤 ·권

준식權俊植·권태영權泰永 ·
권오필權五泌·권기봉權琪奉
·권순팔權純八·권혁채權赫
采·권혁찬權赫燦·권오일權
五逸
감사 : 권우식權虞植·권오

상權五相
운영위원장 : 권병순權炳淳

<사진·글 權炳逸>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 소식
8월 월례회를 겸한 복달임 행사

▲ 기로회의 복달임 월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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